
해방 후에도 우리는 여러 명의 대통령을 맞았다. 민

주주의 사회이지만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최고 통치

자이고, 통치자는 누가 되었건 간에 어떤 치적을 남겨

역사에 전하고 싶어한다. 그 통치의 흔적을 우리는 흔

히 통속적인 의미에서 어떤‘건설물’을 통해 보는 경

우가많다.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흑성산 자락 120만 평

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기념비적작품이다.

어떤 심리 연구가들은 전두환은 성장기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출세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했고, 또 보스 기질에 능숙한 심

리 전략을 구사하는 데 뛰어난 장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폭력적인 권력 탈취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멍

이 들게 했지만 국민 정서의 대세를 붙잡는 심리 전략

이 뛰어나 그것이 바로 웅장한 독립기념관 건축으로

표출된것인지도모른다.

일제에 항거한‘독립’의 상징

독립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해온 민족의 기상

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더 가깝게 말하면 우

리 국민의 배일(排日) 감정이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 36년 침략사를 왜곡되게 전달

하고 있는‘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에 맞서 서

둘러 지은 조형물이다. 그래서 기공식도 1983년 광복

절 날 했고 준공식도 1987년 8월 15일에 했다. 그

야말로 일제에 항거한‘독립’을 상징하며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아 지은 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은 돌도모두국산화강석만써서지었다.

“국민 성금 490억원을 모아 만들어”

1987년, 처음 개관된 독립기념관을 구경한 사람들

은“과연 크고 장하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손가

락에 낀 금반지를 뽑는 등 전국에서 이름없는 성금 약

490억원을 모아 만든 작품이 장엄한 것에 만족했고,

두 번째로는‘산세가 참 명당 자리다’고들 했다. 물론

듣기 좋은 덕담이다. 그러나 풍수상 명당은 어떠한지

몰라도 이 건설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명당이라고

자랑했다.

“건설 공사상으로 보아도 복받은 땅입니다. 땅 속에

전혀 암(癌)〓바위(岩)이 없어요.”

이래서 120만 8,135평짜리 터를 조성하는 공사

를 1년 만에 무재해(無災害)로 치러냈는데 독립기념

관 건물들이 들어선 대지는 약 26만 평. 한 해 동안에

83만 3,000m3의 흙을 떠내고 90만m3를 성토(盛

土)하면서 흑성산 중심부에다터를앉힌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인터체인지에서 기념관으로 연

결되는 도로도 무미건조해서는 안 된다. 대형 버스

600대와 소형 승용차 800대 등 1,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1만 5,000m2가 넘었다. 게다가

외곽 도로 곳곳에 녹지와 분수가 만들어진 푸른 주차

장. 이런 대형 콘크리트 주차장은 40년 수명은 끄떡없

을 것이다. 대림이 중동 제1의 사우디아라비아제다 국

제공항을 건설한 기술 요원을 투입해 만든 것이라며

자랑했다.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우선 독립기념관으로

들어가며구경을한번해보자. 

이용선
작가·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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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뭐요?”

“대문이지요. 이 기념관 터 안에는 모두 65개 동이

나 되는 건축물이 있어 연면적이 5만 3,708평이나

되는데, 대문, 기념관과 전시관이 6채, 궤도 전시장, 다

목적강당, 영상 전시관, 종각, 회랑 등이즐비하오.”

전통 맞배 지붕 대문이 손님 처음 맞아

첫눈에 손님을 맞는 곳이 대문이다. 전통 양식으로

지은 맞배 지붕인데 설계는 김기웅 씨가 했다. 주차장

에서 대문까지 가려면 화강석 난간이 아름다운 다리를

먼저 건넌다. 여기서부터는 진입 광장이다. 폭 123m,

길이 260m짜리 진입 광장 양편으로는 조각과 수림

지역으로 꾸며졌다. 대문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사

가지고 62m짜리 제2의 돌다리를 지나면 독립기념관

상징탑과 큰 연못이 나온다. 이 일대가 1만 4,000평

이 넘는 대광장이다. 온양에서 캐온 구들 돌을 깔고 사

이사이에국산푸른잔디를깔았다.

연못에 있는 돌다리 3개를 다시 건너가면 동양 제

일의 기와집인 독립기념관(겨레의 집)이 장엄한 모습

을 보인다. 이 건물이 기념당 본관이다. 전통 맞배 지

붕에 현대식 기법을 가미한 이 건물은 연건평이

2,375평에 중앙 높이가 46m로 북경의 천안문보다

높이가 25m나 더 높다. 양쪽 용마루 부분은 더 올라

가 있어 가장 높은 부분은 47.6m인데 실내 높이는

31m, 처마 높이가 19m나 된다. 규모도 길이가

126m, 폭이 68m로 길이로 따져도 천안문보다 1.2

배나 더 길다. 

“이렇게 건물이 크다보니까지붕도널찍하겠소!”

“지붕 연면적만 3,089평이니깐 축구장 넓이의

1.3배나 되지요.”

“지붕에서 소낙비라도 퍼부을 때는 낙숫물도 굉장

하겠소.”

“빗물 홈통을 설계보다 더 크게 고쳤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처마 높이가 20m나 되는데 겨울

에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라도 달렸다가 떨어지면 사람

이 크게 다칠 수도 있지요. 머리가 당장 총알을 맞은

듯이턱하니구멍이날것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했소?”

“추녀 밑에다 전등을 달아 그 전등에서 발산하는 열

로고드름이안달리고녹아버리게설계했지요.”

“기둥은 몇 개나 세웠소?”

“지름이 180∼240cm, 높이가 15∼29m짜리

돌기둥 40개가 지붕을 떠받치고있지요.”

“기와는 흙 기와로덮은것이아니군요.”

“처음에는 흙기와로 덮을 셈이었지요. 그런데 기둥

이 그 흙기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구리 기와로 바

꾸었답니다.”

구리 기와는 두께 0.6mm짜리로 4만 1,316장을

썼는데, 건물의 외벽은 우리나라화강석으로붙였다. 

“외벽에 바른 화강석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캐온 것

이오?”

“경기도 가평의 돌인데 색깔이 은은하고 점잖은 돌

맛에깊이가있지않소?”

그런데 풍수가 잘 맞는 구석도 진짜로 있다. 독립기

념관은 대문(大門)을 들어서면 태극(太極)처럼 왼쪽으

독립기념관부지정지 작업.

개관을 열흘 남짓 앞두고 불에 타버려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독립기념관
(1986 .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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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가서 바른 쪽

으로 나오게 모든 길

(案內道)이 설계되어

있고, 또 기념당(기념

관 건물) 용마루 한

가운데 점이 광장 입

구에 있는 상징탑(높

이 51.3m)과 또 기

념관 북단에 있는

‘추념의 장(場)’과 일

직선으로배치되어있는점이다.

미래로 도약하는 한국인상 우뚝

기념관 건물에서 폭 59m짜리 중앙 계단 42개를

오르면 출입문 없이 개방된 중앙 홀이 나온다. 넓이

1,235평의 중앙 홀 가운데에는 국내 최대의 실내 조

각품인‘한국인상’이 서 있다. 한국인을 상징하는 인물

9명이 어우러져 미래로 도약하는 모습을 표현한 화강

암조각상이다.

“한국 최대의 실내 조각품이라고했지요?”

“높이가 14m, 길이가 13m짜리인데 김영중 씨 작

품이오.”

“어디 돌이오?”

“경기도 포천 돌입니다.”

조각을 위해 김영중 씨는 1년 동안이나 채석장 부

근에 공장을 차려놓고 석공 100여 명을 동원하여 5

∼8톤짜리 대형 석판 272개에 작품을 제작한 뒤 이

곳까지 옮겨다 조립한 것이다. 이 입체 조각품의 뒤편

벽면에는‘백두산 천지’(19.2m×4.8m)가 있고, 양

옆으로는 우리 민족의‘문화 투쟁’(10.4m×9m)과

‘무장 투쟁’(10.4m×9m) 등이 새겨져 있다.

독립기념관 사업은 총공사비가 716억원이 들어갔

는데 그 중 독립기념당 건축에만 125억원이 투입되

었다. 

그런데 개관 열하루 전, 뜻밖의 불

그런데 1985년 10월 10일 상량식을 끝낸 뒤 마

무리 공사를 하던 중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기념당

화재사건은 두고 두고 빼놓을 수없는 교훈이 되었다.

1986년 8월 4일, 화려한 개관 행사를 불과 열 하루

남겨놓고무서운화재가났던사건이다.

‘온 국민의 정성이 깃들인 독립기념관의 본관 건물

인기념당화재는어처구니없는잘못으로빚어졌다. 무

자격 전공(電工)들이 380V 동력용 전원에 110V 회

로를 연결, 과부하 현상을 빚으면서 불씨를 제공했고,

그 불씨 주변 현장은 루핑 나무 강화 플라스틱(FRP)

등 가연성 물질로 형성되어 있어 불길이 삽시간에 번

져 나갔다. 화재 신고를 받고 천안, 온양, 대전, 조치원,

평택, 청주 등지 소방서에서 소방차 37대가 출동한 것

은 30분 뒤였고 이 때는 이미 불길이 지붕과 천장 전

체로 번진 상태였다. 고가 사다리차 3대가 지붕 화재

를 잡으려 했으나 본관 건물 앞에 계단이 둘러쳐 있어

건물안쪽으로접근하기가어려웠다.’

무리한 공기 단축이 원인

충청도가 발칵 뒤집히게 소방차들이 달려 왔으나

진화 장비나 체계가 그 정도여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었다. 여기다가 독립기념관을 86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관하기 위해 그 큰 공사를 무리하게 공기 단축시킨

데도원인이있다고지적했다. 

‘총면적 121만 평, 연건평 1만 6,525평, 전시관 6개

동, 원형 극장 및 15동의 부속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동

양 최대의 건축물 건립을 3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끝내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당초 독립기념관은 그 이듬해인

1987년 광복절을 기해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안게임

을 겨냥하여 공기를 1년이나 단축했고, 지붕도 애초에는

흙기와를 덮기로 설계되었으나 철골 구조가 기와의 무게

를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는 공학적 판단과 공사비가 1억

원쯤 절감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 도중에 구리 기와로

설계 변경되었다.’<1986년 8월 6일>

깨끗한 끝마무리, 시공사가 전액 책임

그러나, 끝은 깨끗했다. 1986년 8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복구 공사에 나선 대림산업은 서까래를 알루

미늄 강판, 천장은 아연 도금 강판 등으로 불에영원히

타지 않을 자재로 모두 교체했고, 또 거기 들어가는

36억여원을 대림 혼자서 자담하여 국민 성금은 한 푼

도 축내지 않았던 아름다운 뒷이야기를 남기고 있

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원로건설인선배들
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업의 역사

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이기억하고계시
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
사, 비화 등을 찾고 있습니다.
사나이들의거친숨소리와뜨거
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
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
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
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기대합니다.

격동! 건설 반세기

1987년 8월 15일에 독립기념관의
완공과 함께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가
졌다.


